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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는 성전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언젠가 

성전에 가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은 행복하고 설레 

보였어요. 헨리는 기분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러다 노래를 부를 시간이 

되었어요. 헨리는 다른 초등회 아이들과 

이 이야기는 아루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헨리는 천천히 초등회 교실로 들어갔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헨리의 발은 무척 무거웠어요.

선생님이신 라스 형제님이 헨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성전에 관해 말씀할 준비가 되었니?”

“네.” 헨리가 대답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지?’ 헨리는 앉으면서 생각했어요. 

헨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전혀요.

헨리는 초등회에서 “나 성전 보고 싶어”라는 노래를 배우고 

있었어요.* 헨리의 반원들은 성전에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숙제를 받았고요.

하지만 헨리는 슬펐어요. 성전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전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실수를 많이 저지른 것 

같았어요.

애슐리 스타크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성전 추천서 받기

12세가 되는 해에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을 만나 

성전 침례를 위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지 물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물으실 거예요. 

“당신은 완벽합니까?”라는 질문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리라는 것을 

아세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요.

*	 『어린이 노래책』, 99쪽.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나 어린 동안 준비해 거룩한 나의 

의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른 내가 어떻게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헨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라스 형제님이 다가오시며 

물으셨어요. “괜찮니?”

헨리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성전에는 가고 싶지만, 제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겁이 나요.” 헨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족과 잘 지내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집안일도 

잊어버리고요.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완벽해야 

하나요?”

라스 형제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네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합당해질 수 있단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단다.”

헨리는 조금 허리를 펴고 앉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 네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라스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헨리는 자신이 이번 주에 했던 선한 일들을 떠올렸어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여동생의 숙제도 도와주고, 학교에 

새로 온 남자아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헨리의 걱정거리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성신이 

그가 평안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헨리가 이야기를 나눌 차례가 되자, 헨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언젠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회개하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어요.”

자리에 앉은 헨리는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헨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어요! ●

완벽해야 

하나요?




